
어느덧 테니스하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 저는 오

랜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중국과의 데이비스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태극마크를 단 것이 고등학교 이후 약 3년만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가 저의 최고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것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았습니다. 

원정길에 오른 대표팀은 데이비스컵이 열리는 중국 구이양으로 갔습니

다. 중국을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구이양은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습니

다. 보통 데이비스컵 경기 장소를 홈팀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원정팀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고릅니다. 대표팀 내에서도 구이양에 가본 선수

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낯선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항편이 없어 상하이를 경유해서 갔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대회가 열

릴 실내 경기장에서 훈련했는데 모든 것이 중국 선수들 특성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데이비스컵은 금요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토요일 단식 2경기, 일요일 

복식 1경기, 단식 2경기 순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첫날 두 단식에 우

리 대표팀에서는 순우 형과 지성이 형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구이

양에 와서 나름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해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

쉬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단식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컨

디션을 유지하는 등 준비는 하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첫날 우리나라가 두 단식을 모두 이기면서 다소 긴장감이 흐르던 대표

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남은 세 경기 중 한 경기만 이기면 한국팀

의 승리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상 마지막 단식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를 못 뛸 가능성이 커졌지만 개의치 않고 일단 몸

을 풀며 준비는 했습니다. 

복식에서 지성이 형과 민규 형이 졌지만 제3단식에서 순우형이 바이얀

을 이기며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마지막 단식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이라 경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저의 국가대표 데

뷔전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어느 국가와 맞

붙게 되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에 뛸 수 있

도록 계속 준비를 하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짧지만 일주일 남짓 함

께 했던 우리 대표팀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10월부터 다시 챌린저 투어에 나갑니다. 4주간의 일정으로 참가

하게 되면 아마도 올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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